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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발전소 전기정비사에서 발생한 양측감각신경성난청

성별 남성 나이 58세 직종 전기정비 직업관련성 높음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1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30년간 △△△(주)에서 전
기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년 1월 양측의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발전소 전기 설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였다.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
정비요청이 들어오면 발전소에 들어가서 전기정비 작업을 하였다. 한번 정비작업
을 하면 최소 30분 정도 정비를 하였고 하루 정비 횟수는 매일 편차가 심하지만 
사측에서 제공한 기력 발전기 4, 5, 6호기를 정비를 하는 전기팀의 일일업무일지
를 확인하면 일 평균 9회 정도였다. 전기팀 총 인원은 17명이었고 출장, 교육, 휴
가 인원을 제외하면 보통 15명 정도가 작업을 했다. 보통 일반 정비에는 한 건당 
2~3명이 같이 근무했다. 일이 많을 때는 하루 3~4시간정도 발전소에 들어가서 
일을 하였다고 한다. 일 년에 평균 45일 정도는 계획 예방 정비 공사를 하였는데 
그때는 발전기 하나를 완전히 멈추고 분해하여 작업을 하였다. 계획 예방 정비 공
사 때는 하루 8시간 내내 발전소에 들어가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. 기력발전기 
4, 5, 6호 는 4층 높이의 한 건물 안에 같이 있다. 터빈이 있는 4층은 3개의 발전
기가 한 공간에 같이 있고 1, 2, 3 층은 각 발전기 간에 격벽이 있어 서로 분리되
어 있었다. 발전소 소음 측정결과 3개의 발전기 터빈이 격벽 없이 같이 있는 4층
에서는 평균 94.3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3개의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
1~3층에서는 평균 93.8dB, 88.6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다. 

3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3년 특수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C1 판정을 받았고 2005년 특수건
강검진 청력검사에서는 D1 판정을 받고 2006년 1월 청력 검사에서 좌측 47dB, 
우측 41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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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전기시설 및 수리업무를 하면서 
88.6~94.3dB 정도의 소음에 30년간 노출되었고 순음 청력검사 결과 좌측에서 
47dB, 우측 41dB의 난청소견을 보이며 고음역의 소실이 심한 소음성 난청 소견
을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


